
 콜텍 기타노동자와 함께 하는 집중 연대의 날(1/30/ 하루종일) 함께 해주세요! 
 

Kim Ranghee 2019년 1월 29일 오후 8:00

연대로 끝장내자, 투쟁으로 노래하자 
1월 30일 콜텍지회 하루종일 연대투쟁
--------------------------------------------------------------------

13년의 투쟁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아무리 굳은 의지의 인간이라도 13년을 해고자로 살면서 올
곧게 투쟁을 벌인다는 것은 힘들고, 서럽고, 외로운 길입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가 그
길에서 4381일(29일 현재) 동안 투쟁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연대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기타 만드는 노
동자들답게 음악의 힘으로 상처를 치유하며 오늘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일 정년이 가기 전에 13년 싸
움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목표로 끝장투쟁을 시작한 콜텍지회를 위해 오는 30일(수) “정리해고 13년, 일삶(13)
을 되찾자”라는 주제로 집중연대투쟁을 벌입니다. 서울 등촌동 콜텍 본사 앞(서울 강서구 화곡로61길 59) 농성
천막을 중심으로 30일 하루종일 콜텍지회와 함께해온 연대의 손길들이 모두 모여 집회, 행진,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이어나갑니다.

■ 콜텍 노사교섭 보고 및 전국행동-국제행동-직접행동 선포 기자회견“콜텍 투쟁 13년, 박영호가 책임져라”  
13시 30분, 등촌동 콜텍 본사 앞 
발언: 
1. 교섭상황 보고(금속노조 이승열 부위원장)  
2. 투쟁 결의(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이인근 지회장)  
3. 뮤지션 연대 발언(신대철) 
4. 문화예술 연대 발언(문화연대 원용진 대표)  
5. 공대위 투쟁 발언 - 각 단위 대표자 
6. 회견문 낭독(공대위 대표자)

■ 13년을 함께 잇는 130m 현수막 거리 퍼포먼스 
14시부터, 정리해고 13년을 상징하는 130미터 거리에 다양한 연대의 목소리를 담은 각종 현수막을 게시하는
상징행위를 진행합니다.

■ 콜텍사태해결촉구 금속노동자결의대회 
15시, 등촌동 콜텍 본사 앞 
콜텍지회의 투쟁과 교섭에 힘을 더하기 위해 수도권 조합원과 대전충북지역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모여 끝장투
쟁 승리의 결의를 다지는 집회를 개최합니다.

■ 콜텍 동네한바퀴, 항의서한 전달 
16시 30분부터, 연대를 위해 달려온 노동자시민들이 동네 한바퀴를 돌며 콜텍 본사 주변의 지역주민들에게 콜
텍 노동자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립니다. 마지막에는 본사 항의 서한 전달로 마무리합니다.

■ 각계각층 17인 이어말하기 
17시부터는 각계각층 인사 17인이 콜텍 투쟁의 정당성과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는 회사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이어말하기 대회를 진행합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2. 한상균(쌍용차 해고자, 민주노총 전위원장) 
3. 민선(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4. 김정태(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 
5. 김정욱(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생활위원, 예수회신부님) 
6. 용혜인(노동당 대표) 
7. 조희주(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대표) 
8.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9. 김수억(비정규직 1100만 공동투쟁단,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10. 양한웅(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11. 이덕우(노동정치사람 대표) 

https://maps.google.com/?q=%EA%B0%95%EC%84%9C%EA%B5%AC+%ED%99%94%EA%B3%A1%EB%A1%9C61%EA%B8%B8+59&entry=gmail&source=g
https://maps.google.com/?q=30%EB%B6%84,+%EB%93%B1%EC%B4%8C%EB%8F%99&entry=gmail&source=g
https://maps.google.com/?q=15%EC%8B%9C,+%EB%93%B1%EC%B4%8C%EB%8F%99&entry=gmail&source=g


12. 오진호(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 
13. 김태연(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14. 이동민(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15. 박성율(목사, 강원생명평화기도회 토지난민연대) 
16. 이승열(금속노조 부위원장) 
17.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콜텍 친구들 문화제 
18시 30분부터는 인디밴드 윙크차일드태퍼스, 바나나몽키스패너, 버스트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문화공연을
엽니다. 국내외 다양한 뮤지션들이 연대와 지지를 밝혔고, 국내 중견 기타리스트들이 연대 공연을 열기도 했던
콜텍지회의 투쟁은 언제나 그렇듯이 음악과 함께 마무리합니다.

 
 


